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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국민안심병원 지정,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고 15일부터 일반환자와 분리해서 별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내원객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은 병원 출입문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원객들의 발열증상을 체

크하고 이름과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의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내원객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장은 “급성질환 등으로 진료나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불안 등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폐렴 등 중증 호흡기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면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격리

하여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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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02 신입간호사 100일 파티 시행

간호부는 입사 100일을 맞은 3월 1일 발령 신입간호사 19명

을 위한 100일 파티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월 입사한 19명의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 간호

사 70여 명이 참석하여 곽월희 간호부장의 격려사로 시작했다. 

이어 신입간호사들의 본인 소개, 선배 간호사들의 손 편지와 

장미전달식, 김소원 신입간호사의 100일 소감 낭독, 케이크커

팅 등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100일동안 수고한 신입간호사들

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신입간호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첫 발을 내딛은지 벌써 100일이 되었다. 힘든 시기에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주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격려해준 오늘을 기억하며 

환자를 감동시키는 간호사가 되겠다.” 고 밝혔다.

03 ‘미니 팥빙수’ 깜짝이벤트

영양팀은 이른 더위에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해 ‘미니 팥빙수’ 

이벤트를 15일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했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빙수기에서 바로 만든 즉석 팥빙수 

제공을 기획한 영양팀은 삼행시 짓기, 복볼복 뽑기 등 교직원

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깜짝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팥빙수 이벤트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구석구석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

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식사 후 빙수를 받은 직원은 시중의 화려한 빙수보다 더 맛있

었고 빙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교직원을 챙겨주는 영양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5월 친절 간호사

인공신장실 김희동 간호사

항상 밝은 미소로 환자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기분 좋아져요.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꼼꼼한 스킬로 신뢰가 가는 간호사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듯해요. 여러 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은 선배님으로 생각됩니다.

42병동 김보미 간호사

통화 시 항상 밝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칭찬릴레이에 추천합니다.


